
제 15강 
다가올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 

 본 주제는 일반적으로 인류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취미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예기(豫期)하며, 또한 그것들을 공포하는 것을 태생이 미천하고 교양이 없는 자의 광신(狂信)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소위 세련된 자는 세계가 현 질서에 아무 교란이 없이 조용하게 점진적으로 천년 세계의 평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많은 통속적 기독교인의 견해대로 될 줄로 생각한다. 

 소위 기독교계가 이와 같은 여론(與論)을 형성하는 그 억설(臆說)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시간 낭비이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크신 영광으로 세상에 나타나심을 강조하였던 선각자(先覺者)들처럼 다가올 재난이 있음을 믿는 믿음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으로서 성서를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의 불가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을 비난하는 것은 성서에 반대하는 것이며, 그 믿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당성이 없는 환상을 믿는 것과 성서의 권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일어나는 지적(知的) 확신 사이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부술 목적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계적이며, 영원한 그의 나라를 수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제 우리의 주의(主意)를 장차 세상에 나타날 이 거대한 변화에 부수(附隨)되는 상황에 돌리고자 한다. 인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변화는 순간적이냐 또는 점진적으로 세상이 진보하여 되어지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평화로운 세상에 조용히 오셔서 옛날 앗수르 군사를 멸한 것 같이 하루 밤에 세상의 권세들과 그 군대들을 조용히 멸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전쟁이 자자하고 재난이 횡횡할 때에 나타나실 것인가? 증거의 말씀은 이 점에 대해 잘 설명해 놓았다. 

 “그 때에,…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는 환난일 것이며”(단 12:1)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눅 21:25-26)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大風)이 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라”(렘 25:32-33) 

 이 증거의 말씀들이 그 물음에 답하고 있다. 그것들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에 일어나는 변화가 역사에 유례가 없는 큰 규모의 재난을 동반한다고 가리키고 있다. 온 세계가 정치적 난국에 빠지게 되어 많은 흉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다른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기적적 보응으로 추가할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여러 번 강조되었다. 또한 그 온전한 논증을 위해 그것들을 충분히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으신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무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외치시리니, 소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신을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렘 25:30-31) 

 여기에 그 전능자가 직접 모든 육신을 심판하실 것과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자를 근절할 것을 말씀하셨다. 세계 역사상 이와 같은 무서운 사건에 관한 기사(記事)가 없다. 그것의 성취 시기는 다음 증거의 말씀에 나타난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 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일(漲溢)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사 30:27-28)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의인화(擬人化)한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인가? 우리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요 5:43)는 것과,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자, 모든 헐벗은 사람의 아들들을 입히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가 그이인 것을 안다. 그 예언은 그가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귀인이 나라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눅 19:12-27). 여기에 예수(귀인)께서 하늘(먼 나라)에서 돌아오시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예언에서 나타낸 그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의 입술에는 분노(忿怒)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같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셨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살후 1:78) 

그것은 사 11:4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상징적 묘사(描寫)를 깊이 생각해 보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忠信)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細麻布)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利)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희 저희를 철장(鐵杖)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 19:11-16)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은” 보수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다가올 심판에 관한 이 교리가 말씀에 있는 한결 같은 영의 가르침이며, 동떨어진 한 구절을 가지고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증거들을 인용하는 것이 좋겠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위(擁衛)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赫赫)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譴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륙당할 자가 많으리라”(사 66:15) 

 “우리의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나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시 50:3-6)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極烈)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말 4:1-2)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in the Latter day) 그것을 알리라”(렘 30:23-24) 

 “네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시 21:9)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시 11:6)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들에 평안히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겔 39:6) 

 “그 날에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殮襲)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렘 25:33) 

 이 증거들을 전체적으로 개관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다가올 환난들”에 있어서 두 가지 따로, 따로의 국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첫째, “민족들의 곤고(困苦)”,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자연적 양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인 인자(人子)의 인간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인류의 다수를 멸하게 될 불과 칼로 일소(一消)할 심판을 동반(同伴)할 것이다. 그것은 초자연적(超自然的)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전자(前者)는 그 후자(後者) 전에 나타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지시한 첫째 것으로서 세상의 재난과 동요(動搖)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 자연적 재난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 주 예수께서는 더 이상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닌 자”-“간고(艱苦)를 많이 겪은 질고(疾苦)의 사람”이 아닌바. 이 불신의 패역한 세대를 보수하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유다 지파의 사자(獅子)”로 나타나실 것이다. 인류에 관한 그 보수(報讎)는 전체적으로 인류 대다수를 멸하고 남은 자들을 교화(敎化)할 것이다. 인류 대다수가 전쟁과 악역(惡疫)으로 말미암아 진멸되고, 또 많은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하늘에서 내려올 불에 희생될 것이다. 그 많은 군대들을 소멸할 불길은 엘리아가 갈멜산 산상에서 내려오게 했던 그것일 것이다. “그 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라” 

 자구상의 인구는 대단히 희박하게 될 것이다. 그 사악한 요소가 정화(淨化)되어 인류의 온유하고 순박하고 마음씨 고운 자들만 남을 것이다. 그들은 사 2:3, 렘 3:17, 미 4:2 그리고 슥 14:16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퍅한 대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道)를 배워 그 길로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백성들로서, 메시아 왕국의 신민(臣民)으로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곧 전개될 것이 아니다. 세계 정복은 시간적 문제이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세상 나라들은 그에게 대항하려고 연합할 것이다. 이것은 계 19:19에서 분명하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이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신(계19:11) 후의 일이다. 나라들이 전능자의 운동에 대항하고자 열중(熱中)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해답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옛날 애굽인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役事)에 굴복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에도 그들을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모두 장사(葬死)되고 말았다.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가 그리스도를 새로이 나타난 마호메트로, 세계 정복을 꿈꾸는 어떤 칼리프(Caliph)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법한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들은 서로 결속(結束)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그릇된 노력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의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사 17:13-14)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서 이르시리로다”(시 2:4-5)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리라”(시 100:5-6)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罪囚)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옥-獄=무덤 슥 9:11 참조). 그 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사 24:21-23)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시리로다”(삼상 2:10) 

 또한 다른 구절들과 같이 습 3:8과 학 2:6을 참고해 보자. 그것들도 역시 같은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이처럼 새로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항하기 위해 열국의 연합 시도가 그들의 전적 패주(敗走)로 결과 지을 것이다. 그들의 대담한 행위가 무서운 보응에 부딪칠 것이다. 그들을 대표하는 인류 전체의 정부 체계는 산산이 부서지고, 솔로몬보다 크신 자의 저항할 수 없는 독재권(獨裁權)이 확인되며, 그 정부가 세계에 수립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즉각 성취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권세를 단숨에 소멸하고, 세상에 그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해 곧 세상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이 악한 세상을 형벌하실 기회가 없을 것이고, “남은 자들”에게 도덕적 영향을 깊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즉각 멸하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했으며,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교훈을 그들에게 충분하게 깊이 새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광대(廣大)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바른 생각이 없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부벽(扶壁)의 하나인바, 그것을 명기(銘記)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役事)들은 항상 목적을 이해함으로 특징지어지며, 그의 수단들에 대해 경멸을 일으키는 것은 그 목적에 대해 무지한 까닭이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권세들과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자로 작정되신 그 사랑 사이에 일어날 충돌에 있어서, 사람은 그의 최고점에 이르기까지 전능자에게 이기려고 그의 권세를 헛된 시도에 휘두를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진압에서 나타나게 될 심판의 도덕적 작용을 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사 26:9)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계 15:4) 

 모든 나라의 온전한 복종이 있기 전에 그것을 위한 많은 고된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의 정권들이 소멸되려고 하는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며, “그들을 이긴 어린 양”의 온전한 승리로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이처럼 집행될 기간동안 한 때에 의롭고 온순한 백성은 새 나라의 시작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그 심판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세계적으로 “이 세상 나라들”의 파멸 위에 수립될 것이다. 

 지금과 지나간 모든 세대에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와 같을 줄 알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친 백성은 그 위기에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인가? 그들은 이 무서운 환난의 시기동안 그 여러 나라에 남아있지 아니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계 17:14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 대답은 다음 증거의 말씀에서 얻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성도와 천사들) 주와 함께 하리라”(슥 14:5) 

 그 기록된 심판을 실행할 때에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협력할 것이다. 이 영예(榮譽)가 성도에게 예정되어 있다.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시 149:7-9) 특권이 모든 성도에게 있을 것이다. 이 영예는 다니엘의 증거에도 나타나 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伸寃)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단 7:22). 이와 같은 심판 자리에 오르는 성도의 고양(高揚)을 고린도 교회에 상기시켰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심판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고전 6:2-3). 사도 요한도 이것을 계시에서 보았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계 20:4) 

 이처럼 이 세대의 마감에 있을 그 심판의 장(場)에 “이 악한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 교회 그리고 사회제도를 파괴함에 있어서, 그 성도는 주 예수와 연합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단지 감정뿐인 부당한 이 시대의 기독교를 파멸시키는 사역(Work)이다. 그것은 그 홍수 때처럼 대규모의 살생이 있을 것을 내포하며, 또한 창세 이후로 있어본 적이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날-구름과 흑암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환난의 때로 전개될 것이다. 황폐함이 온 세계에 퍼지고, 예수와 그 성도들의 손으로 가차없는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사람들이 암혈(巖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威嚴)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사 2:11,12,19) 

 그러면, 이 심판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성도들은 자기들이 거처하던 세계 여러 곳에서 옮기올 것이 틀림없이 분명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으며, 그 전반적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과는 모순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密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사 26:20-21) 

 숨기 위하여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표현 형식이 신약 성서에는 이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마 25:10). 둘째로 계 19:7-8에 보면, 그 혼인 잔치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그가 오심으로 결합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것을 바울이 더욱 밝히 가르쳤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이것은 살후 2:1에 있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주께서 하늘에서 세상에 재림하신 후에 일어날 첫째 사건은 그의 모든 성도들이 (지나간 세대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한다) 그에게 모이는 것이다. 이 모임은 심판을 받기 위함이다. 바울이 말하였다. “우리(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appear),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그리고 그것에 관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의 재림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銀-돈)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눅 19:15) 

 이 모든 말씀에는 그의 재림에 있어서 그의 죽은 종들이 일어나 세계 도처에서 모인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회계(會計)하기 위해”(마 18:23) 그의 앞에 모일 것이 나타나있다. 어떤 자는 용납될 것이고 어떤 자는 거절될 것이다. 그 후자는 “어린 양”과 그의 군대들과 싸우게 될 세력에,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합세하게 될 자들로서, “계시록”에 있는 “짐승과 그의 군대” 위에 내릴 심판에 함께 선고 받을 자들이다. 그 전자(前者)는 그 혼인 예식에 참여가 허용된 자들로서, “그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마 10:33 ; 계 3:5)자들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계 14:4)이며, 본 강의 처음 부분에서 취급한 “그 기록한 심판”대로 열방에 과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지만,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되는 것은, “그 때까지 없었던 환난”이 있기 전에 있을 예비적 징조이다. 그 정치적 당황(唐慌)상태는 아마 성도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불려서 가게 되기 전에 상당한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다만 역사에 여러 번 있었던 것의 반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다만 그 근인(近因)을 살펴볼 것이며, 하나님의 손이 그 사건들을 전개시키든가 또는 “심판이 가까이 와서 문까지 이른 줄”을 결코 생각해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이 그 역사에 언제나 있었던 가장 무서운 파국(破局)에 직면한 것, 오랫동안 참아온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찾아와서, 정치적, 교회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직된 인간 사회의 모든 체계를 부숴버릴 심판이 가까이 온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고 있는 폭풍우를 예시하고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조각같이, 그 성도들은 그 사건들의 중요한 때에 아무 사전 통고(通告)없이 옮기올 것이다. 아마도 그 사건은 아무 주의도 끌지 않는 사소한 것이리라. 일반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은 그것이 몇몇 모호한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광신적 교리로서, 신자들이 신비스럽게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라고 알게 된다. 아무도 그 사건의 발생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것이 있을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는다. 그 현상(現象)의 교리들이 많은 사람에게 알기는 쉬우나 잊어버리고 만다. 그 신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옮김(Remove)이 그 광신적인 사람들의 교리의 일부라고 알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은 이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며,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일어날 멸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강의한 사건들을 명확하게 요약하기 위해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적어두기로 한다. 

 첫째, 기록된 바와 같이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치어”, 사람들이 무서워하므로 기절하게 될, 국제적 정치 분규에서 일어날 “땅에서 민족들이 혼란중에 곤고할 것”(눅 21:26; 렘 25:32) 

 둘째, 위에 말한 사건들이 전개된 후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도적 같이 올 것(계 16:15) 

 셋째,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 

 넷째, 이 부활한 자들과 함께 세상 도처에 살아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모일 것 

 다섯째, 그의 모든 종들, 곧 모든 성도들, - 용납 받기에 합당한 자와 부당한 자 모두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합당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영광스런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그 부당한 자는 영원히 세상에서 떠나게 될 것. 

 여섯째, 세상 권세와 어린 양의 싸움이 있다. 

 일곱째, 예수와 그의 성도들에 의해 열방에 중한 심판을 과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이 살육당하며, 그 결과로 세상의 악한 체계 모두가 폐지되고, 사람들에게 공의의 도를 가르치게 된다. 

 여덟째, 하나님 나라가 수립되어, 천년 동안 계속되고, 또한 영원히 계속될 것.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 수립과 결부된 바, 세상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의 개요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불충분한 것이 있다. 그것은 도적같이 나타날 메시아의 재림에 일어날 이 모든 사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세상 끝에 이르렀다고 성서가 가리키는 전조(前兆)로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들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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